
〈덩실 더덩실, 창귀와 산신의 향 — 너를 데려가겠노라〉는 안예은의 노래 

〈창귀〉를 듣다가 떠오른 이미지와 감정에서 출발한 팀 프로젝트다. 노래가 

가진 한국적 공포, 무속적 분위기, 반복되는 리듬과 서사를 향과 공간, 음악, 

그림, 제품으로 확장해 하나의 완성된 세계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노래를 시각화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향수와 룸스프레이 같은 

제품을 제작하고 스토리와 콘텐츠를 더해 시장에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로 대조되는 두 존재, 창귀와 산신이다. 먼저 창귀는 

사람을 홀려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는 어둡고 위험한 존재로 해석한다. 향은 깊고 

무겁고 축축한 분위기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딥 머스크와 젖은 흙, 물기, 담배 

연기, 그을음, 어두운 숲의 공기 같은 요소를 담는다. 맡는 순간 불길함을 

느끼면서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무섭고 중독적인 향을 목표로 한다. 반대로 

산은 산과 사람을 지키고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길하고 영적인 존재다. 산의 

향은 소나무, 영산, 우디 포레스트, 바위, 새벽 안개, 차갑고 맑은 공기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깊은 산속에서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시는 듯한 청량함과 

신성함, 수호와 정화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두 향의 이야기는 각각 연필 드로잉과 스케치 형식의 만화로 제작한다. 전체 

이야기는 총 20 장면으로 구성하며, 창귀 버전과 산신 버전을 각각 10 컷씩 

만든다. 창귀 편에서는 사람이 어둠의 부름에 이끌려 산속으로 들어가고, 

창귀에게 홀려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는 과정을 다룬다. 산신 편에서는 산신이 

어둠에 빠진 사람의 기운을 감지하고, 숲을 정화하며 그 사람을 다시 빛과 

마을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그린다. 두 이야기는 서로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함께 보았을 때 유혹과 수호, 타락과 정화, 실종과 귀환이라는 하나의 큰 

서사가 완성된다. 

이 세계관의 중심에는 〈조선악귀연구길흉화복연구소〉라는 가상의 비밀 기관이 

존재한다. 이 연구소는 조선시대부터 악귀와 귀신을 조사하고 퇴치하는 동시에, 

산신과 신령처럼 한국에서 길하고 영적인 존재들을 기리고 보호해온 곳이다. 

연구소는 퇴마와 샤머니즘, 민간신앙, 음악, 식물, 향, 의식 기록 등을 오랜 시간 

비밀리에 수집하고 연구해왔으며, 그 조직과 자료가 현대까지 몰래 전해졌다는 

설정이다. 연구소는 악귀를 단순히 없애는 곳이 아니라, 귀신과 신령의 특성, 

출현 지역, 의식 방법, 관련 음악과 향료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종의 초자연 

현상 연구기관이자 거대한 아카이브다. 

연구소가 위치한 곳은 가상의 지역인 소라포다. 팀의 이름인 ‘소라’와 여의나루, 

마포, 영등포처럼 실제 지명에 사용되는 ‘포’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다. 소라포는 

여의도보다 몇 배 큰 섬 또는 수변 지역이라는 설정이지만,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연구 시설이 들어선 공간은 선유도 정도의 크기다. 나머지 대부분은 

오래된 숲과 산, 출입이 제한된 의식 구역으로 남아 있다. 숲 안에는 악귀를 

연구하는 연구동과 고문서를 보관하는 아카이브, 향을 개발하는 조향실, 제례와 

퇴마 의식을 진행하는 마당, 산신을 모시는 신당 등이 자리한다. 



프로젝트는 팀원들의 각 분야를 활용해 실제로 구현한다. 쁘띠는 소라포 

연구소의 건축과 공간 모델을 설계하고, 나는 함께 모형 제작과 전체 콘셉트 및 

제품 개발에 참여한다. 지혁님은 창귀와 산신의 서사를 위한 전통음악과 의식 

음악을 제작한다. 태규님과 나는 두 존재를 향으로 해석해 향수, 룸스프레이, 

핸드크림, 립밤, 인센스 등 다양한 제품을 블렌딩한다. 정은님과 지영님은 

연구소의 역사와 창귀·산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서사와 기록물 형태로 

발전시키고, 동민님은 완성된 세계관과 제품을 사진과 영상으로 구현한다. 

주쌤은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과 완성도를 조율하는 총괄 디렉팅을 맡는다. 

최종적으로는 단순한 전시나 팀 과제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조선시대의 비밀 연구소에서 발견된 

향과 기록물을 현대에 다시 복원해 공개한다는 설정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패키지와 연구 기록, 드로잉 만화, 전통음악, 사진과 영상을 하나의 펀딩 페이지 

안에 담는다.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세계관과 향, 모형, 콘텐츠를 완성한다면 

크라우드펀딩까지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유는 거창한 사회적 목적 때문이라기보다, 안예은의 

〈창귀〉를 듣다가 그 노래의 분위기와 세계관에 강하게 꽂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충동과 재미를 팀원 각자의 전문 분야와 결합하면,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몰입형 콘텐츠와 실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음악에서 시작된 

상상을 향으로 맡고, 그림으로 보고, 공간과 영상으로 경험하며, 결국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어서…) 


